
PTA 증설 "봇물"
9 6년 생산능력 1 7 0 0만톤 돌파 예상

9 6년 세계의 P E T (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)의 주요 원료인 P T A (고순도테레프탈산)의 생산능력

이 1 7 4 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. 

9 4년말 기준 생산능력은 1 0 8 0만톤으로 폴리에스터섬유와 P E T병수지의 시장확대에 부응한 증설바람

이 불고 있다. 

구체적으로는 말레이지아에 Amoco, 인도네시아에 버클리화성의 3기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고, 증설

분 6 6 0만톤의 약 8 0 %는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. 

최근 P T A의 원료인 P - X의 공급부족으로 증설계획이 있는 P T A기업들은 P - X의 구매에 어려움을

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P T A의 세계적인 증설배경으로는 폴리에스터섬유와 P E T병수지의 수요확대를 들 수 있다. 

폴리에스터섬유 수요는 중국에서 급증이 예상되고 있고, 해외기업들의 중국내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

다. 

또 P E T병수지도 유럽·미국·아시아 등에서 고성장하고 있다. 

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미 P T A는 공급부족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졌고, 수요기업들도 PTA 수급동향

을 주시하고 있다. 

일본 화학섬유협회에 따르면, PTA 생산능력이 1 7 0 0만톤을 돌파하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증설이 대

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최근 4년동안의 생산능력 확대를 살펴보면, 북미 4 1만톤, 서유럽 1 5만톤, 동유럽 3 3만톤, 아프리카·

중동 3 5만톤, 남미 1 2만톤 등이다.

이에 비해 아시아에서의 설비증설은 약 5 3 0만톤을 웃돌았다. 아시아에서는 폴리에스터섬유의 증설계

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, PET병수지의 설비투자도 활발하다.

즉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에서 三井石化·三井物産이 공동으로 신설하고, 버클리화

성도 3기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, 대만 東雲그룹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.

그러나 계획처럼 P T A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P - X의 수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.

한편, Amoco는 최근 여섯번째 PTA 생산공장을 대만의 현지법인과 합작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

하고 있다. 

A m o c o의 다섯번째 PTA 생산공장은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9 5년 상반기에 연산 3 5만톤규모

의 공장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. 

A m o c o의 합작을 통한 생산공장 확대계획은 7 5년 A m o c o와 China Petroleum이 합작 설립한 C h i n a

American Petrochemical(Capco)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행됐다. Capco는 7 9년에 1 5만톤규모로 가동을

시작했으며 9 0년까지 3개의 P T A공장이 추가로 건설됐다.

A m o c o의 여섯번째 공장은 9 8년 중순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설비공정은 A m o c o와 C a p c o의

엔지니어링사업부가 기술자문 역할을 했다.

현재 세계적인 특히 대만에서의 PTA 공급부족 현상은 A m o c o의 신규설비 건설계획을 앞당겼는데

A m o c o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PTA 공급부족현상이 계속되면 일곱번째 공장 건설도 검토해볼

계획이라고 밝혔다.

A m o c o의 한국 합작기업인 삼성석유화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설이 완료되는 9 5년중에 8 5만톤의

설비를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.  

또 A m o c o는 동남아시아의 폴리에스터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디아에서도 합작으로 P T A와

P X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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